
 

 

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지시: No.2020-13 

 

공중 보건 비상사태 관련 지출에 대한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 구축 

 

 

 

 2020년 3월 14일,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Organic Act of Guam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괌에 공중 보건 

비상상태을 선포함. 

 행정지시 2020-03을 통해 비상상태를 선포한 후, 공중 보건 비상상태를 30일씩 두 번 연장함.  

 2020년 3월 27일,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3월 22일 괌 정부에서 요청에 따라 괌

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정부의 원조를 지원할 것을 발표함. 

 괌 행정부는 정부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괌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전 법(이하 CARES 법) 재정지원 

금액 $117,968,257.80 달러를 전달받았음. 

 2020년 4월 22일, 미 재무부는 해당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CARES 법에 따라 괌 정부로 전달된 지원금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지출되어야 함.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된 재정적 필요에 따라 CARES 재난 지원금을 적절히 배분하

기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함.  

 괌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예산집행부는 괌 정부가 받은 CARES 재난 지원금의 예산을 편성함. 

 2020년 5월 5일 공표된 행정지시 No.2020-12 재난 구조 지원 프로그램은 CARES 법 중 가장 

중대한 지원 프로그램임. 

 공공책임부(이하 OPA)는 CARES 재난 지원금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제 3자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코로나19 회복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위해 정부, 기업,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함.  



 

 괌이 그동안 겪었던 다른 재난들과는 다르게 현 코로나19 펜데믹은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동

안에 복구 노력이 실행되어야 함.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코로나19 재난회복국(Recovery Office)의 설립이 필요함.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 

1. 재난회복국 설립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난회복국를 설립함. 코로나19 재난회복국은 미 연방재난관리청

(이하 FEMA)과 협조하며, 현 펜데믹 관련한 정보, 확약, 요청 및 (괌 주지사를 대신하여)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재난회복국은 괌 주지사의 복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 

2. 1999 햇볕개혁법에 따른 문서 요청에 대한 출판 

2020년 5월 5일부터 현 비상사태 관련 문서에 대한 요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한 답변

은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전,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제출은 답변일 기준으로 2일이

내에 이뤄져야함. 행정기관은 2020년 3월 14일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사항에 

모두 답변해야 하며, 게시를 위해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출 보고서 

코로나19 펜데믹 및 재난 복구 계획에 따른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 기록은 매

달 보고되어야 함. 제출된 지출 보고서는 입법부로 전달되어 주지사 사무소 웹사이트에 

게시됨.  

4. CARES 법 재난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보고 

편성된 예산의 모든 지출은 독립적인 제 3 기관의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것임. 이러

한 검토는 CARES 법에 따른 지출이 연방법 및 지방법을 준수하며, 자금운용에 관련된 모

든 기관의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2020년 5월 5일 괌 하갓냐에서 공표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 


